
«한계령을 위한 연가»�독서지도안

삶의 한계에서 만난 사랑,� 그 고요한 축복!

문정희 시의 정수,� 고독과 사랑이 맞닿는 찰나의 빛 〈한계령을 위한 연가〉!

• 작가_ 문정희 시 | 주리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2 -

1.� 도서 소개

쉴 틈 없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잠시 멈춤’의 순간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에
서는 그 순간이 쉽게 찾아오지 않죠. 《한계령을 위한 연가》 시 그림책은 한겨울 폭설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 그 순간을 오롯이 독자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문정희 시인의 대표 시 <한계령을 위한 연가>가 그림책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한겨울, 눈
보라에 길이 막히듯 사랑에도 멈춤의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은 긴 고갯길에 쌓이고 
쌓여 외부세계와 단절시키지만, 시인은 그 속에 기꺼이 갇히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휘몰아치는 눈발, 뜻하지 않은 고립으로 시인은 배경을 매섭고 두려운 
공간으로 설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성과 의미는 되레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쉬운 언어와 뚜렷한 리듬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나가
면 어느새 시가 가진 힘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주리 작가의 그림은 시가 
가진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폭설 속에서도 산과 나무는 살아 있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화자 역시 살아 있습니다. 
여성, 관습이라는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인은 숨김없이 솔직한 감정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는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가 아니라 단단한 ‘삶의 노래’로 읽힙니다. 독자는 
책을 통해 사무치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그 속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3학년 1학기 국어 1. 생생하게 표현해요

                   5.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4학년 1학기 국어 1. 깊이 있게 읽어요

           5.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5학년 1학기 국어 1. 대화와 공감

          10. 주인공이 되어
  6학년 1학기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 지도 요점 : 

한겨울 느닷없이 내린 폭설로 자동차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단법석을 피우더라
도 우리는 으레 펄펄 내리는 흰 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눈이 내릴 때마다 폭설로 발이 묶이
는 한계령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못 잊을 사람과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인 한계
령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시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솔직하고 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조의 손길도 거부한 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다소 공상
적이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적으로 묶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더욱 부각해 줍니다. 

시를 읽고 어린이들과 함께 한겨울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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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이해하기

(1) 시 속 화자는 한겨울 누구와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했나요?

① 어머니 
② 친구
③ 아버지
④ 못 잊을 사람



(2) 화자는 한계령의 무엇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하고 바랐나요?

① 한계
② 풍요
③ 소식
④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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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속 화자는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무엇이 묶이길 바라나
요?

① 손
② 허리
③ 운명
④ 마음



(4)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려 주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① 배
② 헬리콥터
③ 자동차
④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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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활동

(1)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냉혹한 현실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오르지 않는 성적, 최악의 취업
난, 불안전한 생계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계는 실
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시를 읽고 친구들과 함께 ‘한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시에서 화자는 폭설로 고립된 상황을 축복으로 여기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못 잊을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잊을 사람’은 현재 화자가 사랑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
지만,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못 잊을 사
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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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같이할 사람이 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행
복하기 위해서는, 간혹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니면 자신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고 싶은가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④ 못 잊을 사람 ｜� (2)� ① 한계 ｜� (3)� ③ 운명 ｜� (4)� ② 헬리콥터

확장활동

(1)�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 � � 가끔은 한계를 느끼긴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등

(2)� 어려움에 놓였을 때 도와준 친구가 잊히지 않아요.

� � � 맛있는 음식을 먼저 주시던 할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등

(3)�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거예요.

� � � 꿈을 이루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등


